
 
 
 
 
 
 
 
 
 
 
 
 
 
 
 
 
 
 
 
 
 
 
 
 
 
 
 
 
 
 
 
 
  
 
 
 
 
 
 
 
 
 
 
 
 
 
 
 
 
 
 
 

공 동 체   소 식 

 

 
 
 
“북 미주 수녀연합회 연례피정”에 최재순(에스텔)수녀님이  
6월15일(월)~25일(목)까지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이춘재(엘리사벳), 이순영(젬마), 조현정(에스더), 
한호자(모니카), 박경철(레오), 함순희(율리안나), 박마리아, 
김정욱(에스더), 전행자(루갈다), 윤영란(도로테아), 강젬마, 
김수산(카리타스), 임장하(데레사), 모기화(카타리나), 
정행자(세실리아), 전진숙(아네스), 황정융(보스코), 
윤용진(요셉), 김정우(바오로), 고 연(요한), 이치섭(바오로), 
박종헌(야고보), 김앤디(안드레아), 배순기(시몬), 
김영훈(미카엘), 이영수(안드레아), 김동진(가롤로), 
강성철(요한보스코), 정찬일(안토니오), 김영덕(그레고리오) 
 
ㅇ교무금       $   4,380.00   ㅇ주일헌금       $  1,865.00 

ㅇ감사헌금    $     50.00     ㅇ토요헌금       $     51.00  
 
▪감사헌금: 정찬일(안토니오) 
 

『2026년 6월 14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Sr.배은정(요안나), 앤디킴(안드레아), 엄광식(토마스),  

강수산(수산나), 장숙희, 박준우(마태오), 박크리스토퍼  
 
연미사 
도복순(안나), 도상기(이냐시오),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이선애(마틸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최미희(루시아), 
음규진(요셉), 임영일(바오로),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 
 
6월 16일(화) 
김성애(마리안나), 김선경(임마꿀라따), 최미희(루시아),  

주영선(소피아)                                        (연미사) 

6월 18일(목) 

멜리사버지스(Melisa Burgess), 김신희(데미뜨리아) 

                                        (생미사) 

 ------------------------------------------------------------- 
 

♣행   운   권             구역          반 

이 름 (세례명): 
 

           

 
 

◎2026년 6월14일 야외 미사 및 행사일정 
 오전 10시 ~ 11시         미  사 
          11시 30분 ~12시 30분  점심식사 
   오후  1시 ~   오후 일정 (진행팀 주관) 
☞주보에 있는 행운권을 한 가정당 1장씩 써서 

추첨 박스에 넣어 행운권 추첨에 참여하십시오. 
장소: Bunker hill Park Grove #5 
※반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성모회원, 요셉회원들은  

요셉회에 음식이 준비되오니 오셔서 드십시오.. 

  
◎반모임안내 
4구역 1반: 6월13일 (토)오후6시-임장섭형제댁 
 
◎꼬미시움 

일시: 6월21일(일) 오후12시 30분 신관 1호 
◎빈첸시오 월례모임 
일시: 6월 28일(일) 9시미사 후 신관 4호 
 
◎한국학교 및 청소년 후원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2026년 6월 28일(일) 1:00 PM 
장소: Foss Park Golf Course 
※ 참가 신청자는 포썸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를 선납해주십시오. 
 
◎2027 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교리반시작: 2026 년 9 월 6 일(일)오전 9 시 30 분    
청년교리반: 2026 년 9 월 5 일(토)오후 4 시 30 분 
 
 ◎2026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침묵피정 (4 박 5 일) 
침묵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에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8 월 5 일(수) 오후 4 시– 8 월 9 일(일) 오후 3 시 
장 소: Marytown Retreat Center 
          1600 W. Park Avenue Libertyville, IL 60048 
대 상: 모든 신자들 (피정비: $520) 
지 도: 배영길 베드로 예수회 신부님 
준비물: 성경책, 매일미사책, 필기도구 
문 의: (847)757-6101,  (847)452-5944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날 짜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6/ 14 

10 시 야             외            미             사 

26 년 

6/ 21 
9시 현재영(바오로) 김재훈(루갈다) 현동숙(소피아)  박유자(요안나) 

11시 황정순(크리스티나) 심묘현(안젤라) 최경애(아가다)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6월 14일 연중 제11주일 

오늘은 우리 성당 야외미사 하는 주일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날은 날씨가 괜찮지만, 주일에는 어떨까 

싶어 조금은 걱정이 된다. 올해는 제발 자연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복음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

다. 한쪽에는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있다. 당시의 똑똑한 이들

은 종교적 지식과 법을 꿰뚫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고, 반면 철부지들은 법을 제

대로 배우지도, 다 지키지도 못해 늘 주눅 들어 살

던 소외된 이 들이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

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깊은 신비를 

똑똑한 이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보여주신다.  

 

사실, 하느님 앞에 가장 완벽한 철부지 어린아이로 

사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당신을 완전히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9-

30)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 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중

심을 잃지 않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며, 겸손

이란 나를 끝없이 낮추는 태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매 순간 내 생각

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 복잡한 선

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

게 하셨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가는 길이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다.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층들은 이미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교만이 눈을 가린 것

이다. 그러나 이른바 흙 수저라 불리던 평범하고 못

난이들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

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단순함과 겸손함이 있었다. 

 

 

오늘날 세상도 비슷하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을 이용하

려 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투명한 영

혼들을 신뢰하신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타인을 판단

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병

일뿐이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마침내 

내 삶이 그로 인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

은 남녀가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장 깊은 영적, 육체적 

결합을 표현할 때도 이 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따

라서 하느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아들이시다. 그

리고 이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 신지 

온 삶으로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

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

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따지지 않고 신뢰하며 따라간다. 이 

완벽한 의탁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해

질 때, 하느님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

든다.  

 

하느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전문가들에게는 당신을 감추

시고,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통째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느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는 쇠사

슬이 아니라,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에 깊은 자유와 

기쁨을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안의 복잡한 계산기와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

의 마음을 닮으려 노력하는 은총을 청해보자. 자연 안에

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랑의 야외 미사였으면 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아멘.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2026 년 6 월 14 일      연중 제 11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탈출기 19,2-6ㄱ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6-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마태오 9,36-10,8 

◉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1        봉헌성가          142 

                      성체성가     154        파견성가          144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